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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만물이 모든 생명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겠다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저마다의 삶을 청명
하게 이루어 가자고 발원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면 더 큰 빛을 이룰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현재를 살아가는 불제자들은 더 깊은 가르침
을 더 넓은 세상으로 전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정진을 거듭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삶에는 훨씬 많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곧게 
이끌어 가는 힘과 희망을 가지지 못한다면, 지금의 시간은 그저 헛되이 
지나가는 순간일 뿐입니다. 견고한 신심으로 마음의 근심을 없애고 우리
의 삶에서 보살행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대의 공덕에 고마워하고 미래의 세대에게 보다 나은 세상을 안
내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부끄럼 없이 당당히 걸어가겠다는 서원과 
실천으로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어가고, 오늘을 밝히는 등불처럼 내 안을 
밝히는 것을 시작으로 앞뒤 모두를 환하게 비추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밝힌 등불이야말로 사회를 소통하게 하여 편안케 하고,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하는 자비로운 손길이며 지혜로운 눈빛입니다. 마음이 풍
요로운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며 정토라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움직여 손을 내밀고 서로 배려하여 화해해야 하는 이
유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똑같은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 삶은 너와 내가 구분없이 모두가 주인이라는 인식과도 같은 것이며, 
마음까지 편안하여 생동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뚜렷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마음에서 시작한 빛이 하나로 모여 밝은 거리를 더 넓게 열어가고, 희망



과 용기의 물결을 이루어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곳, 우리가 보려 하
지 않았던 곳까지 환하게 비추어 갑니다. 

더 나은 삶은 우리의 실천에 달려있습니다. 연등을 들어 올리는 마음은 
곧 이웃의 손을 반갑게 잡아주는 배려입니다. 지금의 희생과 봉사가 마
음의 밭에 공덕의 씨앗을 심는 것으로 여기어 함께 정진해 나아갑시다.

매일매일 걱정과 불안이 내 스스로의 욕심에서 생겨난 것임을 성찰하고, 
오늘 우리가 신심으로 밝힌 찬란한 오색 연등을 향기롭게 어우러진 소중
한 인연으로 다시 피어나게 합시다. 우리 모두 길벗이기에 희망과 용기
가 넘치는 거리로 함께 손잡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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